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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0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②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③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